
베네주엘라 정유공장 폭발 “참사”
화자사고로 사망자 최소 39명에 80여명 부상 … 정제능력 90만배럴

베네주엘라 북부 최대 정유공장에서 8월25일(현지시간) 새벽 폭발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수가 최소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북부 파라구아나 정유단지의 아무아이 정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베네주엘라 최악의 석유설비 폭발사고

로 기록됐고, 8월26일 현재 80여명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된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가 여럿 있어 사망자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확인된 희생자 중 대부분은 정유

공장 인근에 주둔해있던 국립경비

대 소속 군인들로, 10세 남자 어린

이도 사망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남미의 주요 산유국인 베네주

엘라 정부는 화재가 국내외 석유

공급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

라는 입장을 밝혔다.

라파엘 라미레스 베네주엘라 석

유장관은 인터뷰에서 정유공장의 생산설비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며 수출중단 계획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하루 95만5000배럴의 원유 처리가 가능한 파라구아나 정유단지는 베네주엘라 최대의 석유정제 설비를 가동

하고 있다.

아무아이 정유공장은 주변 카르돈 정유공장과 함께 하루 원유 90만배럴을 정제해 휘발유 20만배럴을 생산

해왔다.

베네주엘라에서는 1993년 라스 테헤리아스 지역 고속도로 아래에 매장된 천연가스 파이프가 폭발해 36명이

사망한 바 있다.

한편, 베네주엘라 당국은 아무아이 정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했다고 발표했지만 8월26일 정오까지도

화재 현장에 검은 연기가 자욱한 상태라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화재 사고는 정유공장에서 가스가 유출된 뒤 불이 붙으면서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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